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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회�안종필자유언론상�본상에�김보라미�변호사,�

특별상에�부산일보� ‘우키시마호�마지막�항해’�한ㆍ일�기획팀
-�오는�10월� 24일�자유언론실천선언�49주년�기념식�때�시상� -�

-� ‘자유언론실천선언�50주년�준비위�후원의�밤’�행사�같이�열려� -�

1. 진실보도와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
2. 재단법인 자유언론실천재단(이사장 조성호, 이하 재단)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(위

원장 이부영, 이하 동아투위)는 2023년 10월 13일 재단 사무실에서 제35회 안종필자유언론상 심사

위원회(심사위원장 이진순, 심사위원 양한수ㆍ이영록ㆍ유숙열ㆍ이완기ㆍ윤창현ㆍ박강호)를 열고 본

상에 김보라미 변호사, 특별상에 부산일보 ‘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’ 한ㆍ일기획팀을 선정했습니다. 

3. 제35회 안종필자유언론상 본상을 수상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

권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이용자 및 소비자 권리증진에 힘쓰고 언론중재법,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

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특히 고 

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,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사건 등의 공익변론을 맡아 국가권력에 

의한 인권침해와 언론표현의 자유 훼손에 맞서 싸워온 점은 그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바라 하겠습

니다. 김보라미 변호사는 안종필자유언론상 수상자 중 처음으로 언론인이나 언론단체가 아닌 경우

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. 

특별상을 수상하는 부산일보 ‘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’ 한ㆍ일기획팀(기획취재부 이승훈ㆍ

변은샘ㆍ손희문 기자, 디지털미디어부 김보경ㆍ이정 피디, 이지민 에디터, 서일본신문 히라바루 나

오꼬 기자)은 지역 언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잊힐 위기에 놓인 우키시마호 사건을 서일본신문

과 공동 기획 보도함으로써 우키시마호 사건의 재인식과 진상규명을 위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

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기획보도입니다. 본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

함께 보냅니다. 

4. 한편 재단과 동아투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, 한국기자협회,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

체와 함께 <자유언론실천선언 49주년 기념식과 안종필자유언론상ㆍ통일언론상 시상식, 자유언론실

천선언 50주년 준비위 후원의 밤>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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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언론실천선언�49주년�기념식�

제35회�안종필자유언론상ㆍ제29회�통일언론상�시상식�

자유언론실천선언�50주년�준비위�후원의�밤

☐ 일시� :� 2023년�10월�24일(화)� 17:00~19:30
☐ 장소� :�한국프레스센터�20층�내셔널프레스클럽� (서울�중구�세종대로�124)
□�진행�순서� :

� � � 1부�자유언론실천선언�49주년�기념식

� � � 2부�제29회�통일언론상�및�제35회�안종필자유언론상�시상

� � � 3부�자유언론실천선언�50주년�준비위�후원의�밤(공연과�저녁�식사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※�자유언론실천선언�50주년�준비위원회�후원의밤�초청웹자보�별첨�참조

       5. 귀 언론사의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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